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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패널 12차 데이터
를 활용하였고, 그 중 1,14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분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셋째, 아동의 모 
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키워드 : 행복감, 모 애착, 스마트폰 의존도,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ㅤ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smartphone 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and happiness. For the purpose, 1,143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12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s for the analysis method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executed, while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by applying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analysis. The indirect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smartphone dependence were verified by using 
boot-strapp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was found to increase their 
happiness. Second, ego-resilience was shown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and happiness. Third, the effect of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 on 
happiness was partially mediated by smartphone dependenc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various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 Happiness, Attachment to mother, Smartphone dependence, Ego-resilience, Mediating effect

This article is excerpted from and revis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Hean-Ju Lee(2022).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April 1, 2024
Accepted June 20, 2024

Revised April 23, 2024
Published June 28, 2024

산업융합연구 제22권 제6호 pp. 61-71, 2024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4.22.6.061



62ㅤㅤ산업융합연구 제22권 제6호

1. 서론

아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추구하
며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부모는 아동의 조화롭고 온유한 인격 발
달을 위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양육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동은 심리적·정서적
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행복
감은 아동복지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
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
하위인 79.50점으로 이는 2년 전보다 9점이 낮아진 수치
이다[2]. 따라서 아동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
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관심 확대와 심층적인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행복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원하는 권리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사회 안에서 가지는 궁극
적인 목표이자 지향하는 가치이다[3]. 행복감은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4], 포괄적
인 의미인 안녕감과 서로 교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주요
한 영향요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 특히 부모애착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친밀하고 안
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행
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8]. 반면에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높은 수준의 우
울감 및 불안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9,10]. 아동기에 고착
된 부모와의 애착 행동 방식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및 노년기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11,12]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애착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함께 아동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부모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모 애착은 특별히 주목받는 변수이
다[13,14]. 아동의 부모 애착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부 애

착과 모 애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다뤘지만, 
최근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미
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3,15,16]. 
특히, 아동기는 주로 모와의 관계에서 신체적․정서적 돌
봄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방법
을 터득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애착이 매우 중요하다[17].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와의 애착 중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
와 친밀성이 아동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18].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모 애
착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있
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 모 애착을 선정하였다.

자아탄력성도 아동의 발달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삶
의 변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전과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적응하도록 돕는 심리적 자원이자[19] 안정적
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설
명된다[20].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
착관계와 일관된 양육방식 및 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어
떤 어려움이나 낯선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잘 적응하며 스
트레스 상황도 잘 이겨내 심리적 행복감도 증가한다
[21,22]. 즉, 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을수록 아동의 높
은 자아탄력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높아진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외모나 가족, 친구 및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모 애착과 아동의 행복감 간
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아탄력
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97.6%가 스마트폰을 사
용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23]. 스
마트폰 의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거
나 거짓말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며 자신감 상실
과 우울감 등을 초래한다[24]. 특히, 스마트폰 의존은 학
령기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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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어 행복감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부모와의 안정적
이고 친밀한 애착관계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등 부
모 관련 요인들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27,28]. 즉, 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이는 아동의 행복감을 높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급증하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스마트폰 
의존도 감소와 아동의 행복감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
존도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심리적․사회적 자원과 
가정 환경적 자원을 지원하는 실천적 제언과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모 애착
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2>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
는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3>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
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2.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함

과 동시에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
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조사한 12차 한국 아동패널 자료(2019)

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실태, 부모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12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만 11세 연
령의 아동 1,384명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241
명을 제외한 1,14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3 측정 도구
2.3.1 모 애착
독립변수인 모 애착 척도의 측정을 위해 Armsden & 

Greenberg[29]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또래애착척도
((IPPA)를 Ouk[30]가 수정·보완한 문항에서 부모 애착과 
관련된 내용을 모 애착 척도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 애착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4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을 분석에 활용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
다’ 부터 ‘5점 항상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모와 친밀한 애착 관계
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모 애착 척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an[31]이 개발하고 

Yoo et al.[32]의 연구에서 수정·보완된 문항을 한국아동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
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4
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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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33]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시
키는 2문항을 제외하고 13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점 매우 그렇다’
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의존
도의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901로 높게 나타
났다.

2.3.4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34]를 사용한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
복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부터 ‘4점 매우 행복해
요’의 4점 Likert 척도로 설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행복감 척도의 
Chronbach’s α 계수는 .756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SPSS WIN 23.0과 PROCESS Macro V3.5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
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여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은 ‘여자’ 550명
(48.1%), ‘남자’ 593명(51.9%)으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
게 분포하고 있다. 모 연령은 ‘30대 이하’ 259명(22.7%), 
‘40대 이상’ 884명(77.3%)으로 40대 이상의 비율이 30대 
이하보다 더 많음을 확인했다. 모 취업/학업 상태는 ‘미취
업 및 미학업’이 461명(40.3%)이고, ‘취업 및 학업 중’은 

682명(59.7%)으로 아동의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취업하
였거나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93명(25.6%), ‘전문대졸’ 334명(29.2%), ‘4
년제 대졸 이상’ 516명(45.1%)으로 70% 이상 아동의 어
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임을 볼 수 있다. 가정형편은 
‘못 산다’ 50명(4.4%), ‘보통’ 441명(38.6%), ‘잘 산다’ 
652명(57.0%)으로 대다수 아동이 경제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Section n %

Gender
Boy 593 51.9
Girl 550 48.1

Mother’s Age
Under 30s 259 22.7
Over 40s 884 77.3

Moter’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Study 682 59.7

Not employed 461 40.3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293 25.6

College 334 29.2
Over university 516 45.1

Economic Level
Bad 50 4.4

Normal 441 38.6
Good 652 57.0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행복감 변수의 평균값은 3.254(sd= .442), 모 애착 변
수의 평균값은 4.016(sd= .702), 자아탄력성 변수의 평균
값은 3.030(sd= .446),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의 평균값은 
1.701(sd= .459)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변수들이 정규분
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이 7과 3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복감,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는 모두 정규
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 Mean S.D Skew Kurt
Happiness 3.254 .442 -.436 .006

Attachment to Mother 4.016 .702 -.574 -.079
Ego-Resiliencee 3.030 .446 .012 -.016

Smartphone Dependence 1.701 .459 .187 -.8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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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인 모 애착과 스마트폰 의존

도, 자아탄력성, 아동의 행복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아동의 행복감은 모 애착(r= .360, 
p<.01), 자아탄력성(r= .513, p<.01)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r= -.166, p<.01).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r= 
.36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 스마트폰 의존도와
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 -.157, 
p<.01). 스마트폰 의존도는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r= -.107, p<.01).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Happiness 1
Attachment to Mother .360** 1

Ego-Resilience .513** .369** 1
Smartphone Dependence -.166** -.157** -.107** 1
1) Happiness 2) Attachment to Mother 3) Ego-Resilience 
4) Smartphone Dependence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3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3.3.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주요 변수인 모 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의 경로

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로 제시하였고, 자아
탄력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ß= .369, p<.0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모와의 애착이 친밀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 2에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행복감(ß= .19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지가 강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가족과 친구를 긍정
적이고 즐겁게 인식하게 되고 행복감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행복감(ß= 
.441,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모델 3에서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ß=.360, p<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머니가 아동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있는 그대로의 아동을 
인정하게 되면 애착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아동이 학

교 공부와 생활에 관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갖게 
되어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2

LLCI∼ULCI
Model 

1 X→M .235 .369 .200∼.269 179.901***
/.136

Model 
2

M→Y .125 .198 .092∼.158 241.379***
/.298X→M→Y .437 .441 .385∼.488

Model 
3 X→Y .227 .360 .193∼.261 170.349***

/.130
Y=Happiness, X=Attachment to Mother 
M=Ego-Resilience / *p<.05, **p<.01, ***p<.001

Table 4. Mediated effect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 변수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ß= .360 → ß= .441),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를 살펴
보면 effect= .102, Boot LLCI= .083, Boot ULCI= .123
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 값이 ‘0’을 포함하지 않
고 있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ULCI

Indirect Effect .102 .010 .083∼.123

Table 5. Indirect effect

3.3.2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모 애착과 스마트폰 의존도, 행복감의 경로별 영향력

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먼저, 모델 1에서 모 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ß=- .157,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격려해 줄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폰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모델 2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의 행복감(ß= 
-.112, p<.001)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PC나 스마트폰에 빠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주 거
짓말을 하는 등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질수록 하루 일과들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행복감이 낮아지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모 애착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감(ß= .343, 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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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낮아진 스마트폰 의
존도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델 
3의 분석결과,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ß= .360, p<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2

LLCI∼ULCI
Model 

1 X→M -.102 -.157 -.140∼-.065 28.682***
/.025

Model 
2

M→Y -.108 -.112 -.161∼-.056 94.489***
/.142X→M→Y .216 .343 .182∼.250

Model 
3 X→Y .227 .360 .193∼.261 170.349***

/.130
Y=Happiness, X=Attachment to Mother 
M=Smartphone Dependence / *p<.05, **p<.01, ***p<.001

Table 6. Mediated effect

이상의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는 모 애착과 아
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매개 요인
으로(ß= .360 → ß= .343)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스
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
도는 effect= .011, Boot LLCI= .005, Boot ULCI= .019
로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
고 있음이 검증되어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ULCI

Indirect Effect .011 .004 .005∼.019

Table 7. Indirect effect

4.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모 애착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설명
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은 자아탄력
성이나 스마트폰 의존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와
의 애착관계로 드러나는 가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애착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어머니와의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β=.360, p<.001). 이는 아동의 부모애착 및 
부모 지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17,18,35] 결과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어머니와의 밀접한 애착은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
과 긍정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둘째,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진되고(β=.369, 
p<.001),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아동의 행복감이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01). 모 애착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고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
아탄력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28,36]를 뒷받침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행복감이 중진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28,37,38]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
기 위해 내면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셋째, 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
마트폰 의존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
지고(β=-.157, p<.001),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으면 아동
의 행복감이 축소된다는 것이다(β=-.112, p<.001). 아동
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모 애착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 서먹하고 불편한 관
계를 맺을수록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의존성이 증가
한다는 선행연구[27,28,39] 결과와 스마트폰 이용 정도
와 행복감 간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40,41]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아동
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온라인 및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시대적 상황
을 고려할 때,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나 강요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적절한 교육 활용 등
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모의 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하게 가정과 사회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아동과 모의 애착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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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어머니
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
화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 대화 기법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유
치원, 학교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꾸준히 개설될 필
요가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보편화되어 모
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서로 간에 긍정
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
라서 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증대하기 위해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형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42]. 어머니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양적인 
시간 할애뿐 아니라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이나 학
교에서 아동이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처할 수 있도록 아
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춘기 초기를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중학교 진학을 앞두
고 인식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자아탄력성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시키며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38].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는 영국의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Building Bridges)’에
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 교환 및 부모-자녀 간 프로그램
을 통해 아동과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43].

셋째, 어머니와의 애착이 원만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
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이 스마트폰 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상담교육을 통
한 개입도 요구된다[44].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 의존이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
을 고려할 때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미디어 
윤리교육,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
며, 제도화된 학교복지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형태와 의존도를 점검
할 수 있는 규정과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과 성찰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특정 조건이나 결과의 축적
이[45] 아니라 다양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주목하는 교육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적극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46].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1세 연령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
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 주요한 발달적 특성에 맞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풍
성한 논의를 위해 주요 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변수
들 간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시간적 흐름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아동의 행복감
을 포함한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는 아동
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동태적․유동적․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특징을 지녀 횡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연
구로서 변화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 애착,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의존도를 선정하여 다양
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발달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자녀 
양육 시간이 부족한 어머니들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
과 스마트폰 의존도 완화 등의 다른 자원을 사용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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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이 확장되며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임을 설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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